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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년기 부부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자비와 부부갈등 처방식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한 요인

의 향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35세~54세의 년기 기혼자 448명에게 부모의

부부갈등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 자기자비 척도, 부부갈등 처방식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

식 설문을 실시하 다. 분석을 해 Hayes(2015)의 다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 고,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으로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

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부부갈등 처방식의 하 요인인 이성

처, 감정 행동표출, 회피가 각각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

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갈등 처방식의 하 요인 이성 처가 순차 인 완 매

개효과가 나타났고, 회피는 순차 인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했다. 이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증진

을 해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경험뿐만 아니라 자기자비 훈련 부부갈등 처방식

에 한 개입이 효과 임을 시사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 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부모의 부부갈등, 자기자비, 갈등 처방식, 결혼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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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맺어지는 부부 계는 인간이 살아

가며 맺는 다양한 인간 계 에서 가장 요

하며 친 감을 느낄 수 있는 계이다. 원가

족에서 성장하여 생활하다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는 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지만

각자 다른 성장배경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아왔기에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

한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지 못하면 갈등과

불만족이 발생하게 되는데, 결혼생활의 갈등

은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에

도 많은 향을 미친다(Amato, 2010; Brown et

al., 2021). 부부갈등은 때때로 가족해체를 야기

하여 사회의 안정까지 할 수도 있다(강혜

숙, 김 희, 2008). 특히, 년기는 부부 계에

서 어려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로 년

기 이혼율은 다른 시기보다 상 으로 높다

고 보고된다(서미아, 2014). 2020년 통계청 보

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이혼율을

나타내는 연령은 만 35세에서 54세 사이의

년기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혼건수에서 년

기 부부의 비율은 61%에 달하여(통계청, 2020),

년기 부부 계의 험요인에 한 탐색이

요하다. 신혼에서 시작된 부부 계는 년

기에 자녀의 양육과 노부모의 부양 등 새로운

가족의 변화를 겪으며, 노화의 시작 등 신체

변화와 함께 생애 주기상 직장, 사회에서

역할 변화에 노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김희

경, 2006). 이러한 변화는 년기 부부 계에

직․간 인 향을 주어 결혼만족도를 떨어

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혜성, 서미아, 2012).

이 게 각자 는 부부가 함께 경험하는 변화

에 한 기를 경험하는 시기이기에 부부갈

등에 유연하게 처하고 응하기 해 년

기는 인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의 지지와 유

의 요성이 강조되는 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한경혜 외, 2011).

부부 계에 향을 미치는 여러 험요인

낮은 결혼만족도는 이혼을 측하는 주요

한 요인 하나로 일 성 있게 확인된 바 있

다(Gottman & Levenson, 2000). 한 이경성과

한덕웅(2001)은 결혼만족도가 결혼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가장 큰 련이 있으며 결혼생활의

유지와 건강한 부부 계를 해서 결혼만족도

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결혼만족도는 부부 계에 한 주 인

평가나 태도로 정의되며, 불만족스러운 부부

계는 고통과 불행을 가 시키는 역할을 한

다(권정혜, 채규만, 1999). 낮은 결혼만족도는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을 증가시키며(조성희,

박소 , 2010),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고

불안정할 경우 부부와 자녀의 신체․정서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이훈구, 2004).

이 게 결혼생활에서 부부 계는 부부뿐만 아

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소이기 때문에(김남진, 김

희, 2010), 부부 계와 결혼만족에 한 연구

는 다양한 에서 지속 으로 이루어져 왔

다.

그동안 결혼만족에 한 연구는 인구사회학

변인, 인 계 변인, 심리내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오종 , 2016). 이 희와 이윤주

(2011)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결혼안정성의

측요인을 개인 특성 요인과 사회․환경

요인, 상호 계 요인으로 제시하 다. 결혼

만족도과 련된 환경 요인으로는 결혼

의 배경이나 원가족 부모의 결혼생활이 주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강혜숙, 김 희, 2008).

결혼만족에 한 사회환경 요인을 살펴본

Gottman과 Notarius(2002)의 연구에서는 결혼생

활에 교육 수 이나 연령 등의 요인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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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은 매우 낮은 수 임에 비해 부부의 원

가족 특성이나 동거, 임신 등 결혼 의 문제

의 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결혼생활의 질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

혼생활의 질 한 높아진다는 Lewis와 Spanier

(1980)의 주장을 여러 선행연구들이 지지하고

있다(김병수, 정혜정, 2007; 김 희, 1999). 이

게 원가족과 련된 요인은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지속 으로 연

구되어 왔다. Bowen(1978)은 ‘세 간 이’라

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원가족 내 부부 계의

경험이 자녀에게 모델링을 통해 세 를 이어

수된다고 하 다. 이성과의 계로 만들어

지는 결혼을 통한 부부 계는 자녀가 경험하

는 최 의 이성 계인 부모의 부부 계에서

많은 부분이 습득된다고 할 수 있다. 학생

들은 부모의 부부 계를 좋게 인식했을 경우

결혼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 반면

좋지 않게 인식했을 때는 결혼을 회피하는 경

향을 보 다(김 주, 이동원, 김모란, 1995). 특

히 서정숙(2010)은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이

기혼자녀의 부부갈등에 향을 미친다고 하

고, 춘애와 박성연(1994)은 부모의 결혼생활

이 불행하다고 지각한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지각한 이들보다 더 결혼만족도가 낮았다고

하여, 자녀의 결혼만족에 있어 부모의 부부갈

등의 요성을 언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의 향력을

확인해 다. 그러나 이 희와 이윤주(2011),

이진(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결혼안정성에 직 으로 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밝 져 국내에서 부모의 부부

갈등과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련된 연구의

결과는 일 이지 않다. 부모의 부부갈등의

경험에 한 향력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원가족 경험이 다른 재 변인에 의해 감소될

수 있는 것(정문자, 연진, 2004)으로 볼 수

있다. 한 결혼만족도 향상을 해 부모의

부부갈등에 한 지각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에 결혼만족도 향상을 한 개입이

가능한 다양한 변인들을 상으로 하는 연구

가 필요하고, 이를 매개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만족에 한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 내

인 변인으로 자기분화(나남숙, 이인수, 2017),

성인애착(사수연, 2016), 성격특성(강혜숙, 김

희, 2012), 자아존 감(박상화, 하창순, 2016)

등이 연구되어 왔다. 연구자들은 자신에 한

지각이 인 계에서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에 심을 가져왔고(Harvey, Crowley, & Woszidlo,

2019; Jacobson, Wilson, Kurz, & Kellum, 2018;

Neff & Beretvas, 2013), 최근 자기자비라는 개

인의 내 특성이 다양한 계에 정 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기자비

는 심리 안녕감과 련이 있고, 이를 바탕

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자비 인

성향을 드러내게 하는 요인으로 밝 졌다(Neff,

2003b). Neff와 Beretvas(2013)는 자기자비가 이

성 계의 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침을 확인

하 고, 최닷옴과 최한나(2019)는 자기자비를

결혼만족의 심리내 변인으로 제시하며 결혼

만족도와 정 계가 있음을 밝혔다. 자기자

비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도 자신을 비 하지

않고 있는 그 로 수용하고 친 하게 돌보며

자신의 경험을 보편 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Neff & Beretvas, 2013). 이는 실수

에 있어 자신을 비난하거나 비 하기보다

하고 친 하게 하는 자기친 , 개인이 겪

는 고통을 나만 겪는 것이 아닌 구나 겪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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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인간 삶의 보편 인 경험으로 인식하

는 보편 인간성,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균형 으로 알아

차리는 마음챙김의 세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Neff, 2003b). 고통이나 실패에 한 처방식

은 부모를 모델링한 결과이기에(Wei, Liao, Ku

& Shaffer, 2011), 고통스러운 경험을 있는 그

로 수용하는 자기자비는 부모의 부부갈등 경

험에 향을 받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

족이 잘 기능하는 정도는 자기자비의 수 을

측하며(Neff & Mcgehee, 2010), 박미화와 홍

지 (2019)은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자기

자비의 수 이 높아지고 이것이 부부 계의

응을 높인다고 하 다. 강선모(2014a, 2014b)

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모화에 정

향을 미치며, 부모화는 자기자비 수 을 낮

추는 결과를 각 연구에서 확인하 다. 따라서

자기자비가 원가족 경험, 특히 부모의 부부갈

등과 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스트 스로 작용

하게 되지만, 자기자비 인 사람은 스트 스

원에 극 처 략을 사용하여 스트 스의

향을 덜 받음으로 인해 취약성 가설을 감소

시키며(Anchin, 2010), 자기자비는 자기에 한

부정 인 정서를 완화시키는 자기조 략이

기에(윤자 , 정남운, 2020; Petersen, 2014), 부

모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부

향을 자기자비가 감소시킬 것이라 측할 수

있다.

자기자비는 ‘개인’의 특성 변인인 동시에

‘ 계’에 향을 수 있는 인간 변인이다

(방 아, 신희천, 2016). 자기자비가 어떤 과정

을 통해 계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하 요인 마음챙김은 반응 인

주의력을 특징으로 하기에 자신과 상 의 감

정과 생각에 심을 두게 하여 상 의 행동

을 잘 인지할 수 있게 하고(Brown, Ryan, &

Creswell, 2007), 다른 하 요인인 자기친 은

자기 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을 이해

하는 조망수용을 높여 다(Neff & Pommier,

2013). 이러한 상 에 한 이해는 트 와의

갈등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Deci와 Ryan(2000)은 자기결정성 이론

에서 자율성, 연결감, 유능성의 욕구가 충족

될수록 심리 건강이 향상된다고 하 으며,

Yarnell과 Neff(2013)는 자기자비 인 사람들은

자율성과 연결감 사이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다고 하 다. 자율성과 연결감은 계 내에

서 서로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통해

찰될 수 있는데(Yarnell & Neff, 2013),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계성을 강조

하는 자기자비는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타

인의 욕구도 가치 있고 타당함을 이해하게 하

여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균형 으로 볼 수

있게 하고(Neff & Vonk, 2009), 자신이 불완

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자신의 실수에

책임을 지고 더 쉽게 사과해서 갈등을 원만하

게 해결하게 한다(Neff & Beretvas, 2013). 한

부정 피드백에 한 충동 인 공격성을 억

제하고 다스리도록 하여 몰아세우거나 맹렬히

비난하는 행동을 이고 보다 나은 갈등 처

기술을 사용하게 한다(Gottheim, 2009). 이처럼

개인에게 심리 안녕감을 주고 인 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자기자비는 가장 친

감이 필요한 부부 계에서 자기 조 능력

을 향상시켜 갈등을 건설 으로 해결하게 하

여 결혼만족도에 향을 수 있음을 측할

수 있다. 박찬미와 설경옥(2017)은 자기자비가

더 높은 정 갈등 처행동과 더 낮은 부정

갈등 처행동을 매개로 계만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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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를 보고하 다.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상호 계 요

인으로 공감능력(정경아, 김 환, 2010), 의사

소통(박상화, 하창순, 2016) 등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요인들 에서 부부갈등 처방식이 결

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정은희, 2004). 최규련(1995)은

부부갈등 처방식을 부부가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리하여 응하는 방식

이라고 정의하 다. 동일한 갈등 상황이라도

부부가 이를 인지하는 정도와 받아들이는 태

도, 갈등에 처하는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데, 이는 각자의 욕구, 가치, 태도, 신념에 따

라 상황과 사실을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이다

(김남진, 2005). Gottman(1992)은 결혼생활에서

부부갈등이 심해지는 원인이 갈등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닌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에 있다고 보았다. 각자 다른 환

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이 만나 결혼생활을 유

지해 나가면서 갈등은 필연 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갈등은 해결하지 않은 채 되

거나 바람직한 갈등 처행동을 찾아내지 못하

면 결국 별거나 이혼 등의 가족 해체를 야기

하게 된다(조유리, 김경신, 2000). 박 화와 고

재홍(2005)은 갈등에 한 처방식, 즉 부부

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혼의 질이

나 결혼안정성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고 언 하 다. 좀더 구체 으로 보면 갈등

상황에서 부정 감정․행동 표출보다는 이성

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

았다(조유리, 김경신, 2000). 따라서 부부갈등

에 해 정 인 방식으로 처하면 상 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 계를 발 시킬

수 있기에, 갈등에 한 회피보다는 명한

처를 할 수 있도록 갈등 처능력을 높이는

것이 요하다(안경애, 2003). 조안나(2009)는

가족은 사회 ․ 인 계를 최 로 경험하는

곳으로서 자녀는 부모의 부부 계의 찰과

모방을 통해 인 계 능력을 키우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부모 계로부터 정 ․

부정 인 향을 받는다고 하여, 갈등 처능

력은 원가족에게서 많은 향을 받음을 강조

하 다. 한 원가족에게서 학습한 상호작용

방식이 결혼한 자녀의 가족에서도 그 로 반

복된다(이 실, 2010). 즉 부모가 건설 으로

갈등을 마무리한다면 그것을 자녀가 찰하고

배우게 되어 자녀의 갈등 처능력 발달에 도

움을 주게 된다(Grych & Fincham, 1990). 그러

나 부부갈등이 높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부

부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정 인 감정을 더

많이 느껴 부정 , 공격 으로 처하게 된다

(Cummings, Vogel, Cummings & El-Sheikh, 1989;

Cummings, Zahn-Waxler, & Radke-Yarrow, 1981).

이처럼 자녀가 부모의 부부 계를 원만하게

지각할수록 정 인 향을 받고 부정 으로

지각할수록 부정 인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선미, 귀연, 2005). 부모의 부

부갈등은 기혼자녀의 부부갈등 처방식에

향을 미친다는 황지인, 함경애, 천성문(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이성

처에는 부 인 향을, 회피 처에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년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한 연구의 요성과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았다. 그간 자

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미혼자녀의

이성 계에서 갈등해결 략(김진, 2019; 백지

선, 2019; 조하늬, 최연실, 2018)에 한 연구

는 많았지만, 국내에서 기혼자녀의 부부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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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식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는 황지인

외(2014)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갈등 처방식과 결혼만족도(조유리, 김

경신, 2000; 최규련, 1995)와의 련성이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부모의 부부갈등

과 부부갈등 처방식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함

께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존

연구에서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환경 요인인 부모의 부부갈등과 개인

심리내 변인인 자기자비, 그리고 상호 계

변인인 부부갈등 처방식을 각각 살펴본

연구는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이 각각 혹은 한두 가지 역에서 결혼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있어, 이 세 역

의 요인들을 다각 , 종합 으로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 응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갈등 처방식의 매개효과

를 살펴본 박미화와 홍지 (2019)의 연구에서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자비의 정 계가 밝

졌으나, 원가족 건강성은 원가족 내의 ‘자율

성’과 ‘친 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부모

형제, 자매와의 역동 인 상호 계가 포함된

다(최 미, 1997). 한 원가족 건강성에는 가

족탄력성, 상호존 과 수용, 질 유 감, 경

제 안정과 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가 포

함된 개념으로(유 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

2013) 원가족의 반 인 경험을 의미하기에

원가족에서의 다양한 계 경험 에서 부부

의 계, 특히 부부의 갈등이 기혼자녀의 자

기자비 부부갈등 처, 결혼만족도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반 인 경험보다는 부

모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부 계에서 모델링

되는 과정에 을 두고자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 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세 가지 역, 즉 부모의 부부갈등이

라는 사회․환경 요인과 자기자비라는 개인

심리내 변인, 갈등 처방식이라는 상호 계

변인을 단일 모형에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 했듯이 이 과정에서 부모의 부부갈

등에 한 지각은 이미 성장과정에서 형성되

었기에 이를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

나 갈등 처방식은 훈련을 통해 변화 가능한

변인으로 부부가 갈등에 한 처방식을 학

습함으로써 결혼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에서 다수

의 부부들이 갈등상황에서 특정한 처방식에

반복 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에 부부갈등

처방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다면

이를 통해 갈등 처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개

입 방안을 찾을 수 있다(서연우, 변상해, 2019).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부갈등 처방식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기자비를 주목하고 있

고, 특히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개인내

변인인 자기자비는 자존감이나 나르시시즘 등

계 내에서 정 ․부정 역할을 할 수 있

는 다른 개인내 변인에 비해 상담의 개입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변인이기에 더욱 요하

다(Neff, 2003a). 과거 부모의 부정 인 상호작

용을 찰하 더라도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

의 갈등해결 략 사이에 개인의 내 변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백지선, 2019), 자기자비

를 통해 회피 처보다 극 인 문제해결

행동을 더 많이 취하며(Neff, 2003a, 2003b), 이

성 계의 갈등 국면에서 자기자비가 타 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게 한다는 연구(Yarnell &

Neff, 2013)와 자기자비라는 개인내 변인이

갈등 처방식을 매개로 계만족을 측한다

는 선행연구(박찬미, 설경옥, 2017; 방 아, 신

희천, 2016)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자기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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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갖는 자기자비가 갈등 상황에서 처방

식 선택에 향을 것으로 기 하여 본 연

구에서는 개인 변인인 자기자비가 부부의

상호 계 변인인 갈등 처방식에 선행하여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 다. 한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갈등 처의 유형에 따라

계만족에 미치는 향이 달랐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갈등 처방식의 하 요인에 따라

조건부효과가 달라지는지 악하기 해 하

요인별로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년의 기혼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기자비에 향을 미쳐 자신의

부부갈등 처방식을 매개하여 결혼만족도에

향을 주는 과정을 밝 , 년기 기혼자

상의 상담 장면에서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한 상담 개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부갈등은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이 기

혼자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

자비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셋째, 부모의 부부

갈등이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

에서 부부갈등 처방식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넷째, 부모의 부부갈등이 기혼자녀의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향에서 자기자비와 부부갈등

처방식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상 연구 차

본 연구는 2020년 9월 소속기 의 생명윤리

심의 원회(IRB)에서 공식 인 차와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승인번호: 1040395-202009-

03). 년기에 해당하는 만 35세~54세의 기혼

남녀를 상으로 구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설

문 111명, 리서치업체를 통해 337명에게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48부의 설문

이 수집되었다. 응답 상자의 성별은 여자

271명(60.5%), 남자 177명(39.5%)이었고, 연령은

40세~44세 137명(30.6%), 35세~39세 118명

(26.3%), 45세~49세 104명(23.2%), 50세~54세

89명(19.9%)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졸이 334명(74.6%)로 가장 많았고, 학원졸

업 이상이 67명(15.0%), 고졸이 47명(10.5%)이

었다. 혼인유지기간은 5년~10년미만 118명

(26.3%), 10년~15년미만 111명(24.8%), 20년~

25년미만 82명(18.3%), 15년~20년미만 63명

(14.1%), 25년~30년미만 38명(8.5%), 5년미만

36명(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

부모의 부부갈등 척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척도(The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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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는 Grych, Seid와 Fincham(1992)이 개

발한 척도를 권 옥과 이정덕(1997)이 한국

CPIC로 번역․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갈등의 성질 요인(19문항, : 부모님

은 다투신 후에도 서로에게 화를 풀지 못하셨

다), 요인(16문항, : 부모님이 다투실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치실까 걱정이 되

었다), 자기 비난 요인(9문항, : 부모님이 다

투실 때 내 탓이라고 하셨다) 등 3개의 구성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혼자를 상으로

과거 부모의 부부갈등을 살펴보기 한 목

이 있기에 설문문항을 과거형으로 수정하 고,

수가 높게 나타날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부

모의 부부갈등 수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

( 그 지 않다) ~ 4 (매우 그 다)의 4

단계 Likert식 척도이며, 체 4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원 척도의 체신뢰도는 .89로 나

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의 측정을 해 Snyder(1979)의 결

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

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번안, 수정한 한

국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사용하 다.

K-MSI의 160문항의 하 척도 본 연구에서

는 반 인 불만족 척도(General Dissatisfaction

Scale: GDS)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총 22문

항( : 내 생각에 우리 결혼은 성공 이다)으

로 구성되어 있고, 반 인 결혼생활에 한

불만족과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느끼는 상

인 부부 계에 한 비 태도 향후

결혼생활에 한 부정 인 태도를 반 한다. 1

( 그 지 않다) ~ 5 (매우 그 다)의 5

Likert식 척도로 체 수가 높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다고 보았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

났다.

자기자비 척도

자기자비 수 을 측정하기 해 Neff(2003b)

가 개발한 SCS(Self-Compassion Scale)를 토 로

김경의, 이 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2008)

이 번안 타당화한 한국 자기자비척도

(K-SCS)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3개의 하

유형과 각각 이와 상반된 개념으로 구성된 요

인이 을 이루어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친 과 자기 단이 각각 5문항( :

‘나는 정말로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내게 필요

한 돌 과 부드러움으로 나를 한다.’ / ‘나는

정말로 힘들 때는 나 자신을 더욱 모질게

하는 경향이 있다.’), 보편 인간성 고립의

8문항( : ‘나는 내가 겪은 실패들에 해서

사람이라면 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보려고

노력한다.’ / ‘나는 내 부족한 을 생각하면,

세상과 단 되고 동떨어진 기분이 든다.’), 마

음챙김 과잉동일시 8문항( : ‘나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상황에 해 균

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나는

나에게 요한 어떤 일에서 실패를 하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힌다.’)으로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 아니다) ~ 5 (거의 항상 그 다)의 5

Likert식 척도로 자기 단, 고립, 과잉동일시는

역채 하여 개별 하 척도 수를 모두 합하

여 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 이 높은 것

으로 본다. Neff(2003b)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92 고, 김경의 외(2008)의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체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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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 처방식 척도

부부의 갈등 처방식을 측정하기 해

McCubbin, Larsen & Olson(1982)의 가족 처 략

척도(F-Copes)를 기 로 수정․보완한 최규련

(1994)의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외부

도움요청 4문항( : 친한 친구나 이웃과 상의

한다), 신앙에 의지 4문항( : 교회나 성당,

을 찾는다), 이성 처 7문항( :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서 실천해 본다), 감정 행

동표출 4문항( :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한다),

회피 6문항( : 잠시 집을 나간다)의 5개 하

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1 ( 그 지 않다) ~ 5 (매우 그 다)

의 5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수가 높을

수록 하 역의 갈등 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 신뢰

도 계수(Cronbach’s α)는 .70~.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4~.93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25.0 로그램과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고

자료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 다. 첫

째, 연구 상자들에 한 일반 특성을 알아

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자료

의 경향성 정상분포 가정의 충족을 확인하

기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

편차와 왜도 첨도를 산출해 정상성을 확

인하 다. 셋째, Pearson 률상 분석을 실시

하여 부모의 부부갈등, 자기자비, 부부갈등

처방식, 결혼만족도의 계를 확인하 다. 넷

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

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부부갈등 처방식의

순차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Hayes(2015)

가 제안한 Process Macro Model 6인 직렬다 매

개모형을 사용하 다. 다섯째, 간 효과의 유

의성 검증을 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을 신뢰구간 95%에서 5,000번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 검증하 다.

결 과

기술통계 상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경향성 정상

성 확인을 해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상 분석을 확인하여 표 1에 제시하 다. 왜

도와 첨도는 정상분포의 기 ( 값 왜도<2,

첨도<7)을 모든 변인들이 충족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주요 변인들의 상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r=-.21,

p<.01), 자기자비(r=-.36, p<.01)와 유의한 부

계를 보 다. 갈등 처방식의 하 요인

이성 처(r=-.17, p<.01)와는 부 상 이

유의했고, 감정 행동표출(r=.17, p<.01),

회피(r=.22, p<.01)와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둘째, 자기자비는 결혼만족도(r=.36,

p<.01), 신앙에 의지(r=.14, p<.01), 이성

처(r=.45, p<.01)와는 정 상 이 유의했으며,

감정 행동표출(r=-.16, p<.01), 회피((r=-.22,

p<.01)와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셋째, 결

혼만족도는 이성 인 갈등 처(r=.40, p<.01)

와는 유의한 정 상 이 있었고, 감정 행

동표출(r=-.25 p<.01), 회피(r=-.33, p<.01)와 유

의한 부 상 을 보 다. 갈등 처방식의 하

요인 외부도움 요청과 신앙에 의지는 결

혼만족도와의 상 이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

에서는 제외하여 분석하 다. 이 결과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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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

며 자기자비 한 낮아지고, 이성 처를

덜 하게 되며 감정 행동표출과 회피

처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이성 처가 높아

지고 감정 행동표출과 회피 처가 낮아

지며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이성 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고 감정 행동표출과 회피 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

다.

매개효과 분석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갈등 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기 하여 각 경로들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Hayes(2015)의 SPSS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 고 매개변인인 갈등 처방식의 하

요인인 이성 처, 감정 행동표출, 회피

는 각각 구분하여 검증하 다.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이성 처의 매개효과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이성 처가 매개하는 모형에

해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표 2에 제

시하 다. 먼 부모의 부부갈등은 결혼만족

도에 유의한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B=-.35, p<.001).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기

자비에 유의한 부 향(B=-.38, p<.001)을 주

었고 자기자비에 한 부모 부부갈등의 설명

력은 13%(R²=.13)로 나타났다. 자기자비가 이

성 처에 유의미한 향(B=.60, p<.001)을

미쳤으나, 부모 부부갈등은 유의한 향을 미

치지 않는(B=.01, p>.05)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성 처에 한 부모 부부갈등과 자기자비

의 설명력은 20%(R²=.20)로 나타났다. 한 부

모 부부갈등, 자기자비, 이성 처를 순차

으로 투입했을 때, 자기자비와 이성 처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B=.32,

p<.001; B=.35, p<.001), 부모의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B=-.14, p>.05)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의

결혼만족도에 한 설명력은 21%(R²=.21)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그림 2를 통해 시각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LLCI ULCI F R2

결혼만족도 부모의 부부갈등 -.35 .08 -4.45*** -.51 -.20 19.80*** .04

자기자비 부모의 부부갈등 -.38 .05 -8.12*** -.48 -.29 65.97*** .13

이성 처
부모의 부부갈등 -.01 .07 -0.15 -.14 .12

55.32*** .20
자기자비 .60 .06 9.76*** .48 .72

결혼만족도

부모의 부부갈등 -.14 .08 -1.89 -.30 .01

38.76*** .21자기자비 .32 .08 4.02*** .16 .48

이성 처 .35 .06 6.24*** .24 .46

주. ***p<.001

표 2.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이성 처의 매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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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세 개의 간

효과(부모의 부부갈등→자기자비→결혼만족

도, 부모의 부부갈등→이성 처→결혼만족

도, 부모의 부부갈등→자기자비→이성 처

→결혼만족도)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Shrout와 Bolger(2002)의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매개 모형에서 나타난 각각

의 간 효과의 표 오차를 표본수가 동일한

표본의 반복추출을 통해 재추정한다. 95% 신

뢰구간(Biased-corrected CI)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표 3에서

볼 수 있듯,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기자비를

매개하여 결혼만족도로 가는 간 효과의 경우

에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 으로

유의하 다(B=-.12, 95% CI=[-.21, -.05]). 즉,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기자비가 낮아

져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기자비

와 이성 처를 매개로 결혼만족도로 가는

간 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 다(B=-.08,

95% CI=[-.12, -.05]). 즉,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 이 낮아지고, 자기자

비 수 이 낮아질수록 이성 처도 낮아져

결과 으로 결혼만족도가 더 낮아지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모의 부부갈

등이 이성 처를 거쳐 결혼만족도로 가는

간 효과의 경우에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0, 95% CI=

[-.05, .0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

서 자기자비와 감정 행동표출 처의

경 로

Bootstrap

추정치

95%신뢰구간

(95% Bias-corrected CI)

B SE LL UL

부모 부부갈등 → 자기 자비 → 결혼 만족도 -.12 .04 -.21 -.05

부모 부부갈등 → 이성 처 → 결혼 만족도 -.00 .02 -.05 .04

부모 부부갈등 → 자기 자비 → 이성 처 → 결혼 만족도 -.08 .02 -.12 -.05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번.

표 3. 자기자비와 이성 처의 간 효과 유의성 검증

주.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선 표기했음. ***p<.001.

그림 2. 자기자비와 이성 처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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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감정 행동표출 처가 매개

하는 모형에 해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

여 표 4에 제시하 다. 부모의 부부갈등은 감

정 행동표출에 유의한 정 향을(B=.21,

p<.01), 자기자비는 부 향(B=-.18,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행동표출에

한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기자비의 설명력은

5%(R²=.05)로 나타났다. 한 부모 부부갈등,

자기자비, 감정 행동표출을 순차 으로 투

입했을 때, 자기자비와 감정 행동표출

처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

(B=.50, p<.001; B=-.20, p<.001), 부모의 부부

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B=-.11, p>.05)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의 결혼만족도에 한 설명력은 17%(R²=.17)

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그림 3을 통해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세 개의 간

효과(부모의 부부갈등→자기자비→결혼만족

도, 부모의 부부갈등→감정 행동표출→결혼

만족도, 부모의 부부갈등→자기자비→감정

행동표출→결혼만족도)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기자비를 거쳐 결혼만족도로 가는 간 효

과의 경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

계 으로 유의하 고(B=-.19, 95% CI=[-.29,

-.10]), 부모의 부부갈등이 감정 행동표출을

거쳐 결혼만족도로 가는 간 효과 한 통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LLCI ULCI F R2

결혼만족도 부모의 부부갈등 -.35 .08 -4.45*** -.51 -.20 19.80*** .04

자기자비 부모의 부부갈등 -.38 .05 -8.12*** -.48 -.29 65.97*** .13

감정

행동표출

부모의 부부갈등 .21 .08 2.57** .05 .37
9.39*** .05

자기자비 -.18 .08 -2.33* -.33 -.03

결혼만족도

부모의 부부갈등 -.11 .08 -1.35 -.27 .05

30.92*** .17자기자비 .50 .08 6.64*** .35 .64

감정 행동표출 -.20 .05 -4.32*** -.29 -.11

주. *p<.05,, **p<.01, ***p<.001

표 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감정 행동표출의 매개분석

주.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선 표기. *p<.05,, **p<.01, ***p<.001.

그림 3. 자기자비와 감정 행동표출의 매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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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 다(B=-.04, 95% CI= [-.09,

-.01]). 그러나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기자비와

감정표출 처를 순차 으로 거쳐 결혼만족

도로 가는 간 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해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01, 95% CI=

[-.03, .001]).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회피 처의 매개효과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회피 처가 매개하는 모형에

해 각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표 6에 제

시하 다. 부모 부부갈등은 회피 처에 유

의한 정 향(B=.25, p<.05)을, 자기자비는

유의미한 부 향(B=-.25, p<.001)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피 처에 한 자기자비

와 부모 부부갈등의 설명력은 7%(R²=.07)로

나타났다. 한 부모 부부갈등, 자기자비, 회

피 처를 순차 으로 투입했을 때, 자기자

비와 회피 처는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만(B=.46, p<.001; B=-.28, p<.001),

부모의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B=-.08, p>.05) 것으로 나타

났다. 세 변인의 결혼만족도에 한 설명력은

20%(R²=.20)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4에 제시

하 다.

경로

Bootstrap

추정치

95%신뢰구간

(95% Bias-corrected CI)

B SE LL UL

부모 부부갈등 → 자기자비 → 결혼 만족도 -.19 0.0471 -0.29 -.10

부모 부부갈등 → 감정 행동표출 → 결혼 만족도 -.04 0.0213 -0.09 -.01

부모 부부갈등 → 자기자비 → 감정 행동표출 → 결혼 만족도 -.01 0.0079 -0.03 .001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번.

표 5. 자기자비와 감정 행동표출의 간 효과 유의성 검증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LLCI ULCI F R2

결혼만족도 부모의 부부갈등 -.35 .08 -4.45*** -.51 -.20 19.80*** .04

자기자비 부모의 부부갈등 -.38 .05 -8.12*** -.48 -.29 65.97*** .13

회피
부모의 부부갈등 .25 .08 3.23* .10 .40

17.17*** .07
자기자비 -.25 .07 -3.40*** -.39 -.10

결혼만족도

부모의 부부갈등 -.08 .08 -1.01 -.23 .08

36.96*** .20자기자비 .46 .07 6.25*** .32 .61

회피 -.28 .05 -5.86*** -.38 -.19

주. *p<.05, ***p<.001

표 6.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회피의 매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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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회귀모형에서 나타난 세 개의 간

효과(부모의 부부갈등→자기자비→결혼만족

도, 부모의 부부갈등→회피→결혼만족도, 부모

의 부부갈등→자기자비→회피→결혼만족도)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기자비를 거쳐 결혼만족

도로 가는 간 효과의 경우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 으로 유의하 고(B=-.18,

95% CI=[-.28, -.09]), 부모의 부부갈등이 회피

를 거쳐 결혼만족도로 가는 간 효과의 경우

에도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 으

로 유의하 다(B=-.07, 95% CI=[-.13, -.02]).

즉,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회피가 높아

지게 되고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 끝으로 부

모의 부부갈등이 자기자비와 회피를 순차

으로 거쳐 결혼만족도로 가는 간 효과가 통

계 으로 유의하 다(B=-.02, 95% CI=[-.05,

-.01]). 즉, 부모의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기자

비 수 이 낮아지고, 낮은 자기자비는 회피

처를 높여 결과 으로 결혼만족도가 낮아지

게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년기 기혼자를 상으로

그들이 성장과정에서 경험하고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결혼만족에 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요인과 개인 요인, 그리고 상

호 계 요인을 살펴보았다. 사회‧환경 요

인으로는 원가족의 특성인 부모의 부부갈등,

주.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선 표기했음. *p<.05, ***p<.001.

그림 4. 자기자비와 회피의 매개모형

경 로
Bootstrap 추정치

95%신뢰구간

(95% Bias-corrected CI)

B SE LL UL

부모 부부갈등 → 자기자비 → 결혼 만족도 -.18 .05 -.28 -.09

부모 부부갈등 → 회피 → 결혼 만족도 -.07 .03 -.13 -.02

부모 부부갈등 → 자기자비 → 회피 → 결혼 만족도 -.02 .01 -.05 -.01

주. 부트스트래핑 표본수는 5,000번.

표 7. 자기자비와 회피의 간 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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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요인으로는 자기자비, 상호 계 요

인으로서는 부부갈등 처방식을 선정하여, 부

모의 부부갈등과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부부갈등 처방식(이성

처, 감정 행동표출, 회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상담 개입이 가능한 변인을 찾고자

했다.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 가족의 응집성

과 응성 수 에 따라 부부갈등 처방식

이성 처와 감정 행동표출, 회피방안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외부도움요청과 신앙에 의

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두 변인은 본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와의

상 이 유의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 밝 진 주요 결과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간

으로 부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원가족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

용 에서 어린 시 부모의 부부 갈등 경험

이 성인기의 부부 계에까지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부모의

갈등시 상호작용 패턴이 모델링을 통해 세

간에 수되어 원가족에서 경험된 부모의 부

부 역동이 재 자신의 이성 계에도 향을

미친다는 Kerr & Bowen(2005)의 이론을 지지한

다. 한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의

결혼이미지와 기혼자녀의 부부 계 결혼안

정성과 질에까지 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

(김경주, 김 혜, 2015; 김승희, 2014)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년이 된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

에도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임을 확인해

주어, 부부상담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에 한

인식변화의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 다.

둘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갈등과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 간에 부 상 부 향이

있었으나 자기자비를 매개변인으로 투입했을

때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기자비를 통해서만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부모

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친 하고 수용 인 태도인

자기자비 수 이 낮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결혼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요한 스트 스원으로

작용하기에(장진아, 신희천, 2006), 이러한 스

트 스가 일으킨 부정 정서는 고통스러운

경험에 있어 자신을 비난하게 하고 이러한 고

통이 인간 삶의 보편 인 부분이 아니라 자신

만이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여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거부하게 하기 때문에 스트

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워

(Leary, Tate, Adams, Allen, & Hancock, 2007) 결

혼생활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남녀 청소년 모두 부모의 부

부갈등이 자기자비와 부 상 을 보 다는

연구(박문정, 강지 , 2017)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한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자비 수 이 높

아진다고 한 연구(박미화, 홍지 , 2019)와 연

결지어 이해할 수 있다. 한 자기자비 수

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던 선행연구

(최닷옴, 최한나, 201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자비의

완 매개효과는 자신의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

등을 높게 지각하더라도 자기자비를 통해서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부모

의 부부갈등의 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부갈등은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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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향을 다는 이 희, 이윤주(2011)와 이

진(2016)의 연구와 개인의 부정 인 경험이 세

를 거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 변인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는 연진(2002)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자기자비는 자기평가 인 개

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부정 정서를 수용하

도록 돕는 방법이기에(김다민, 이혜란, 2020)

상담 장면에서 부부 계의 갈등이 있는 내담

자들에게 자기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

로 인정받고 있으며(Terry & Leary, 2011), 한

최근 심리치료 상담에서 자비를 기반으로

한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Tirch,

Schoendorff & Silberstein, 2014). 자기자비는

계에서 정 으로 작용하는 변인인 동시에

개입에 의해 보다 수월하게 변화 가능한 변인

이며(Neff, 2003a), 명상 등의 노력을 통해 향상

시킬 수 있는 태도(정 숙, 김수빈, 2014)이기

에 이를 부부 상담에 용해볼 수 있다. 이미

형성된 부모의 부부갈등에 한 지각은 변화

시키기 어려운 반면 이처럼 자기자비는 훈련

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개입이기 때문에 부부

상담 장면에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

을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특히 년여성

을 상으로 8회기의 MBSR(마음챙김을 바탕

으로 한 스트 스 감소 로그램)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족 계향상 불교명상 로그램을 실

시했을 때 자기자비 수 이 증가하고 결혼만

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강미자(2016)의

연구가 부부 상담 개입의 좋은 가 되는 것

으로 여겨진다.

셋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갈등 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

과, 이성 처, 감정 행동표출, 회피에서

각각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부부갈등 처

방식의 하 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의 부부

갈등이 높을수록 이성 처를 낮추어 결혼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보 고, 감정 행

동표출 는 회피 인 처를 많이 하게 하여

결혼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도록 하 다. 즉, 자

녀는 부모를 모델링하여 갈등 처방법을 배워

타인과의 갈등상황에도 처하기 때문에(양지

연, 2005), 부부갈등에 자주 노출된 자녀는 부

모의 갈등이 부정 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

을 경험하여(장희숙, 2002) 부부 계 시 갈등

국면에서 서로에 한 존 을 바탕으로 양측

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한 갈등해결

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혼만족도가

하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부부간 상호작용이

성인 자녀의 갈등 해결에까지 향을 미친다

는 연구(백지선, 2019; 조하늬, 최연실, 2018)

부모의 부부 계는 이성 계의 정 갈

등 처방식과 정 상 을, 부정 갈등 처

방식과는 부 상 을 보인다는 연구(김진,

2019)를 확인하는 결과이다. 한 부정 감

정․행동표출과 회피보다는 이성 처를 많

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았음을 시사한

선행연구들(서진숙, 2019; 이찬민, 2019; 조미

정, 202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부모

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계에서 이성

처와 회피 처가 부분 매개한다는 황

지인 외(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

서 부모의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기혼자

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해서는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에 한 탐색을 통해 재 부

부간 갈등 처방식의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타

하는 부부 화 로그램 등 부정 인 처를

합리 인 처방식으로 바꾸는 교육 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년기 부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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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만족도의 계에서 자기자비와 이성 처

의 순차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부

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직 인 향을 주지

않았고, 자기자비는 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자기자비는 이성 처를 통해 결혼만

족도에 순차 으로 향을 주었다. 자기자비

와 회피 처의 순차매개효과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직 인 향을 주

지 않았고, 자기자비는 회피 처를 통해

순차 으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 부모의 부부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있는 그 로 수용하

여 친 하게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신

의 부부 계에서도 갈등 상황에서 합리 인

처방식을 선택하지 못함으로써 결과 으로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지만, 자기자

비 수 이 높을 경우 이성 처를 높이고

회피 처를 낮추어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부

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자기자

비와 갈등 처방식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배우자와 타 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성 인 처방식을 사

용하도록 돕는 개입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됨을 밝혔으나, 이성 갈등 처방

식을 보다 지속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갈

등해결방식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이에 한 작업이 먼

이루어져야 함을 보고하 다(조하늬, 최연실,

2018).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라는 개인 특성

이 갈등 처방식에 선행하여 결혼만족도에

향을 다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특히 이성

처에 있어서는 자기자비와 이성 처를

순차 으로 투입했을 때 부모의 부부갈등이

이성 처에 미치는 직 효과가 사라지고

자기자비와 갈등 처방식이 부모의 부부갈등

과 결혼만족도 사이를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 인 갈등 처방식에 있어 자기자

비의 요성을 시사해 다. 즉 자기자비는 개

인의 부정 경험에 한 반응을 조 하는

략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을 경험했음에도 불

구하고 자신의 부부갈등 상황에서 이성 인

처를 선택하여 지속 인 변화를 돕게 하는

효과 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자기자비 수 이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에

서 보다 정 이고 효과 인 처방식을 사

용하며(방 아, 신희천, 2016), 원가족 건강성

이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 이 높아져 이에 따

라 응 인 갈등 처방식을 선택하여 부부

응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박미화, 홍지 ,

2019)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자기자비와 감

정 행동표출의 순차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자기자비 수 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 하기 때문에, 감

정 행동표출이 부정 으로 표 되었을 때

에는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감정표 자체가 오히려 부부 계에서 자신의

마음을 상 에게 알리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부부 계에서 정 으로 작

용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가 있다. 첫째, 부부

의 결혼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사회․환경

요인인 부모의 부부갈등과 개인 심리내 변

인인 자기자비, 그리고 상호 계 변인인 부

부갈등 처방식을 동시에 살펴봤다는 데 의의

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등

과 자녀의 갈등 처방식, 갈등 처방식과 결

혼만족도, 자기자비와 결혼만족도, 자기자비와

갈등 처방식의 계를 각각 검증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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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부갈

등과 자기자비, 부부갈등 처방식, 결혼만족도

의 계를 매개모형에 용하여 단일 모델로

검증하 을 때 각 갈등 처방식에 한 이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심리 기제를 확인하 다.

둘째,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결

혼만족도와의 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경로

를 확인하 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원가족 건

강성이라는 포 인 개념을 사용하여 어린

시 부모, 형제자매와의 역동 인 상호 계

원가족의 반 인 경험이 자기자비에

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 반면, 본 연구에

서는 원가족의 다양한 계 경험 에서 부모

의 부부갈등이 자녀의 부부 계에서 모델링되

는 과정에 을 두어 기혼자녀의 자기자비

와의 계가 유의함을 확인하 다는 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부모의 부부갈등이 년기 기혼자녀

의 갈등 처방식에 미치는 향에 해 검증

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성인

은 부모의 향력에서 벗어나 독립 으로 기

능하는 존재로 간주되어 아동 청소년에 비

해 부모의 향력과 련된 연구가 부족했다

(백지선, 2019). 특히 부모의 부부갈등과 련

하여 기 성인기 미혼 자녀들에 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혼자녀에 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기혼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결혼만

족도에 부정 향을 미치며 응 인 갈등

처방식의 사용을 해하고 부 응 인 갈등

처방식을 사용하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여,

부모의 부부갈등은 미혼자녀뿐만 아니라 기혼

부부에게까지 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을

밝혔다. 특히 생애주기상 많은 변화에 노출되

어 결혼만족에 기를 겪는 시기인 년기 부

부에게까지 부모의 부부갈등이 향을 을

밝 , 년기 부부 계에 한 상담 시 부모

의 부부갈등에 한 지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부갈등상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갈등

처방식에 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계에서 개인내 변인인 자기자비가 부부갈등

처행동을 순차매개하는 기제를 밝혔다는 학

술 의의와 함께 자기자비가 개인 차원을

넘어 부부의 갈등 처방식에 미치는 역할을

경험 으로 검증하여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낮

은 내담자에 한 유용한 상담 략을 제공했

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부모의 부부갈등에 한 지각을 바꾸

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훈련을 통해 변화 가

능한 자기자비와 부부갈등 처방식이 결혼만

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규명하 고, 한 자

기자비라는 개인내 변인이 부부갈등 처방

식이라는 인 계 변인에 향을 다는

것을 밝 정 갈등 처방식의 지속 활

용을 해서는 자기자비에 한 개입이 선행

될 때 더욱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상담

자는 부부갈등을 겪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스

스로를 하는 태도가 배우자에게 취하는 태

도에 향을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무비 자아성찰, 인간의 보편 인 고통에

한 통찰을 향상시키는 훈련 부정 사건

을 맞닥뜨렸을 때 겸허한 마음을 가지도록 돕

는 자기자비 개입을 용할 수 있다(박찬미,

설경옥, 2017). 이러한 자기조 략을 통해

스스로를 보살피게 되고 자신의 나약하고 취

약한 모습까지도 인정, 수용하게 되어(박세란,

2015),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상 를 돌

보는 마음으로 이해를 넓 회피 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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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이성 으로 분명하

게 표 하는 처 략을 선택하도록 개입하여

결과 으로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체로 분석하 고 연구 참여

자의 여성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부부 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성별에 따라 다른 역

동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후 연구

에서는 성비를 맞추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상인

년기 부부는 부분 자녀가 청소년 성인기

에 어들며 부모로서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

라 부모-자녀 계가 부부갈등 결혼만족에

향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

녀의 유무나 자녀의 연령 요인을 배제하고

체 인 년기 부부의 결혼만족에 한 연구

를 실시하 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형

인 가족상에서 벗어난 무자녀 부부 비동거

부부 등 다양한 부부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한 혼 연령의 증가에 따라 년기에도 자

녀 양육과 교육의 부담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

어, 추후 다양한 모습의 년기 부부로 구성

된 가족 형태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기

해 자녀의 유무, 연령이나 동거 여부 등 다

양한 요인을 추가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

다. 셋째, 본 연구는 년기 부부의 결혼만족

도에 한 연구로 부부를 상으로 한 응표

본 표집을 하지 않아 짝데이터 분석을 실시하

지 않았다. 결혼만족도에는 남편과 아내 각자

의 요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요인 한 크게

향을 미치기에, 결혼만족도의 향 요인을

상호역동 인 면에서 조 더 면 하게 살펴

보기 해서는 본 연구를 기 로 추후에는 부

부 상 짝데이터를 표집하여 상호 계를

악할 수 있는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넷

째, 본 연구는 자기자비와 그 하 요인의 효

과를 모형 안에서 나 어 검증하지 않았다.

자기자비의 각 요인들이 심리증상에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

자비의 하 요인들이 구체 으로 어떠한 효과

를 가지고 있는지 각각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자기보

고식 설문으로 이루어져 연구 참여자들의 주

인식으로 실제보다 과장 혹은 축소하여

보고할 가능성 는 무성의한 태도로 응답했

을 가능성이 있다. 한 설문의 구성 내용에

부모의 부부갈등이나 자신의 결혼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다소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솔직한 응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한계 의 보완을 해 찰법, 질

연구, 개인 면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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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self-compassion and conflict coping method play a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martial conflict and martial satisfaction. Participants

were 448 married people between 35 and 54 years old. Measures included the Children ’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Self-Compassion Scale, Marital Conflict Coping Method Scale, and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The multiple mediation model verification, described by Hayes (2015), was

perform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compassion and the rational coping method showed a sequential

full-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s ’ marital conflict and marriage satisfaction, while the evasive method

showed a partial-mediating effect. The results suggests that in order to promote marital satisfaction,

interventions should address self-compassion and rational conflict coping methods, as well as the experience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Key words : perceived martial conflict of parents, self-compassion, conflict coping method, marital satisfaction


